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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뺑반

가버나움

5일간황금명절연휴600만관객을잡아라

한국영화 극한직업 뺑반 외화 알리타 주목

설 연휴 극장가 대진표가 확정됐다. 주

요배급사들은설연휴전날인 1일부터 6

일까지약 600만명이극장을찾을것으로

내다봤다.한국영화가지난해추석참패를

거둔 탓에이번명절에는코믹범죄액션

SF등관객입맛을확실히사로잡을내실

있는작품들이포진했다.탄탄한기술력과

작품성을지닌해외영화들이개봉을앞둔

가운데 한국영화가 올 설 연휴에는 흥행

바람을몰지주목된다.

◇한국코미디액션영화강세

최근 개봉한 극한직업과 뺑반은 명

절=코미디범죄액션이라는공식을이끌

쌍두마차로 주목받고 있다. 코믹 수사극

극한직업은개봉 9일만에440만명을돌

파하며흥행몰이를하고있다. 스물 , 바

람바람바람 등전작에서감칠맛나는대

사를 구사한 이병헌 감독의 신작 극한직

업은지난23일개봉당일36만8000명동

원하며역대 1월개봉영화중최고오프닝

기록을 세우고 손익분기점인 230만명도

일찌감치뛰어넘었다.극장가는이런흥행

속도가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1000만

명돌파도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마약반형사들이범죄조직을잡으려치

킨집을위장창업했다가전국맛집으로소

문나면서벌어지는일들을그린이영화는

개봉 전부터 류승룡이하늬진선규 등 배

우 5명의 케미 (호흡)로 입소문을 탔다.

특히 범죄도시에서 인상적인 악역 연기

를펼쳤던진선규의재발견이영화흥행을

견인하고있다.또현대인의 소울푸드로

등극한치킨을앞세운이병헌감독의음식

철학이어우러져국내관객이선호하는범

죄장르를맛깔나게풀어냈다. 15세 관람

가.

지난 30일개봉한 뺑반은온갖범죄를

저지르는스피드광사업가와이를쫓는뺑

소니전담반(뺑반)의활약을그린범죄액

션물이다.한국영화로는처음으로뺑소니

범죄를전면으로다뤘고화끈한자동차추

격신을보여준다.조정석은웃음기를빼고

처음으로악역에도전하고류준열공효진

염정아전혜진이성민 등과 호흡을 맞춘

다. 130억원의 총제작비가 든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400만명안팎이다. 15세관

람가.

올 초개봉한 내안의그놈 (강효진연

출)은187만명을동원하면서일찌감치손

익분기점을넘겼다.

조폭출신엘리트기업가와왕따고교생

의 몸이 바뀌는 내용을 다룬 이 영화에서

는박성웅이 신세계 등에서보여준근엄

한 조폭 이미지를 벗고 망가지는 역할을

소화해관객의폭소를자아냈다. 또 연기

돌로인정받은B1A4출신진영이안정된

연기를선보였다. 15세관람가.

웃음과 감동이 적절히 녹아있는 말모

이 (엄유나연출)도누적관객270만명을

넘기며손익분기점을통과했다.우리말사

용이 금지된 1940년대, 우리말을 지키려

고노력하는조선어학회회원들의활약을

그린 말모이는 3 1운동 100주년을맞아

선열들을기리려는가족단위관객의발길

이이어지고있다. 12세관람가.

◇기술력작품성갖춘외화추격

아바타 제작진이만든 알리타:배틀엔

젤은오는 5일설날관객을찾는다. 타이

타닉 ,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제작하고 씬 시티의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이연출을맡았다.

26세기고철도시를배경으로인간의두

뇌와 기계의 몸을 가진 사이보그 소녀 알

리타가최강의전사로거듭나는과정을그

린영화로, 1990년 처음 출판된 일본 SF

만화 총몽이원작이다.캐릭터눈의홍채

나 입술의 잔주름, 머리카락 한올까지 구

현한최신시각효과기술이압권이다.

로드리게스감독과알리타모델이된주

연 배우 로사 살라자르 등은 최근 내한해

분위기를띄웠다. 2009년개봉해 1349만

명을 동원했던 아바타의 파급력을 넘을

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12세관람가.

30일개봉한 드래곤길들이기3 는시리

즈의마지막편이다. 2010년과 2014년개

봉한 1편과 2편은각각 259만명과 300만

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다. 전체 관람

가.

광주극장 등에서 개봉한 가버나움은

71회칸영화제심사위원상을받아국내외

영화계의주목을받았다.레바논베이루트

빈민가에 사는 한 소년을 통해 거리에 방

치된 어린이들과 난민 문제 등을 조명한

이영화는 12살소년자인이 자신을태어

나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한다는

충격적인내용을담았다. 15세관람가.

이외 우리가족:라멘샵 , 일일시호일 ,

파이널리스트 , 인생 후르츠 등 작품성

을인정받은영화들을광주극장등에서만

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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